

일본의 패키징 재활용 가이드라인



일본의 경우 패키징 재질․구조 개선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리병, 종이 용기, 플라스틱 용기에 대하여 재활용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인도하는 재생 가능 원료에 대한 품질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특히 유리병에 대해 서는 【표 3-12】와 같이 3R(Reduce, Reuse, Recycle)을 위한 자주설계 가이드 라인이 있다.
【표 3-12】유리병의 3R을 위한 자주 설계 가이드라인


항목 유리의 조성
유리의 색조 병의 질량
병의 형상 유리 인쇄

라벨


캡 및 캡씰 장식
에콜로지 보틀



수지 칼라 코팅

설계 가이드라인 소다석회유리
특별히 한정하지 않음

경량화를 염두에 두고, 안전성을 담보하는 필요질량 확보

특별히 한정하지 않음 특별히 한정하지 않음

알루미늄박 라벨 사용금지


특별히 한정하지 않음 병 본체와 쉽게 분리
기타 색을 중심으로 하는 파유리 투입 시 90% 이상 이용

병 색조에 제한을 두지 않음 코팅색에 제한을 두지 않음

주둥이에 코팅 하지 않음

용해 시 이물을 발생시키는 금속 사용 금지

설명
붕규산 유리 및 결정화 유리는 파유리로 사용할 경우 미용해가 되어 병의 결점이 된다
무색, 갈색을 우선
일본유리병협회 색조 규격 적용 바람직 내용물 보호, 취급, 유통상의 안전성이 담보 경량화를 통한 자원절약, 에너지절약, 탄산가스
배출량 삭감, 수송효율 향상 등의 효과 있음
형상은 둥근병, 모나지 않은 어깨의 형상이 강도를 유지하는데 유리
무색 병에 대한 산화코발트를 포함한 청색
ACL 가공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
알루미늄박이 용해로에 혼입되면 실리콘 스톤이 생성되어 유리병 강도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알루미늄박을 라미네이트한 라벨 사용금지 알루미늄박 라벨을 알루미늄 증착 라벨로 대체

금속, 도자기 등의 장식품이 용해로에 혼입되면 유리병 강도 저하의 원인
용해 베이스로서 90% 이상의 컬렛을 사용하는 에콜로지 보틀을 추진하므로서 컬렛 사용량 증가 효과


유리병 색깔 분별을 위해 주둥이에 코팅 금지 소비자가 색깔 분별하기 쉽도록 라벨에 병의 색깔 표시

용해로에 금속 혼입 시 유리병 강도 저하 원인



또한 친환경 패키징과 관련된 3R 활동, 즉 원천 감량, 재사용, 재활용에 대해
【표 3-13】과 같이 업체 스스로 연차별 목표 값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 패키징 관련 8개 단체와 패키징 생산업체, 사용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표 3-13】패키징 재활용을 위한 5개년 계획
 (
소재
지표
2010
년
 
목표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컬릿이용률
91%
이상
93.9%
유리병
(
리사이클율
)
(70%
이상
)
(60.4%)
95.5%
(63.9%)
96.9%
(65.0%)
97.5%
96.8%
(68.0%)
(67.1%)
PET
보틀
회수율
75%
이상
66.3%
69.2%
78.0%
77.5%
72.1%
종이용기
회수율
19.1%
20.3%
15.2%
15.4%
14.2%
20%
이상
(
행정회
(
행정회
(
행정회수만
)
(
행정회수만
)
(
행정회수만
)
수
13.9%)
수
13.9%)
플라스틱
용기
수집율
75%
이상
54.0%
58.1%
59.0%
60.4%
60.1%
스틸캔
리사이클율
85%
이상
88.1%
85.1%
88.5%
89.1%
89.4%
알루미늄캔
리사이클율
90%
이상
90.9%
92.7%
87.3%
93.4%
92.6%
음료종이
용기
회수율
50%
이상
37.4%
41.1%
42.6%
43.5%
43.6%
골판지
회수율
90%
이상
92.2%
94.4%
95.1%
100.6%
99.3%
)

유리병의 경우 유리병의 원료로 사용되는 파유리의 사용량을 2006년부터 매년 약 1∼2%씩 증가시켜 2010년 까지 91%까지 올려 유리병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ET 병, 종이 용기, 음료용 종이 용기, 골판지에 대해서는 재활용율 보다는 회수 율에 중점을 두어 2010년 까지 각각 20%, 50%, 90%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 다.
스틸캔과 알루미늄캔은 2010년 까지 재활용률을 각각 85%, 90% 이상 달성하고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수집 율을 75%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